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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년, 디피(Whitfield Di8ie; 1944~)와 헬만(Martin Hellman; 1945~)은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논문 <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암호학의 새로운 방향)>[참고문헌 1]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마치 선언문처럼 

“우리는 지금 암호학 변혁의 문턱 위에 서 있다.1”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논문에서 둘은 공개키 암호(Public 

Key Cryptography)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디피–헬만 키교환 프로토콜을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구현했다. 이 개념들은 오늘날 인터넷 보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한 번이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를 해봤다면, 모두 디피와 헬만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 논문은 암호학에 변혁을 

가져왔고, 이 공로로 두 사람은 전산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했다. 이번 글에서는 디피와 헬만이 

제시한 “암호학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들이 등장하기 직전의 시대상을 잠시 

돌아보자.  

컴퓨터와 전산학의 발전 

60 년대를 거쳐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연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가격은 꾸준히 하락했으며, 더 작고 널리 보급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1970 년대는 아직 PC 가 대중화되기는 

전이었지만, 60 년대 메인프레임을 거쳐 미니컴퓨터가 대학 연구소나 중소기업에도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기업과 정부 기관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해 컴퓨터를 적극 도입했고, 민간에서도 전자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점점 일상화되었다. 컴퓨터는 더 이상 일부 연구실에만 머무는 장비가 아니라, 사회 

 
1 “We stand today on the brink of a revolution in cryptography.” 

Figure 2 헬만 (Martin Hellman; 1945~) Figure 1 디피 (Whitfield Di=ie; 1944~) 



전반을 지탱하는 기반 기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의 전신인 ARPANET 이 등장하고 발전하면서 

컴퓨터 간 네트워크 연결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고, 정보의 교환과 공유가 곧 한층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될 

것임이 분명해진 시점이었다. 

이에 발맞춰 전산학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그중에서도 계산복잡도 이론(Complexity Theory)과 알고리즘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튜링과 그 후속 세대가 마련한 탄탄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학자들은 어떤 문제가 

계산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율성에 이론적 한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연구했다. 전통적인 수학 문제에서 ‘해의 존재 여부’와 같은 고전적 질문을 넘어, 이제는 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와 같은 계산적 관점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넘어 쉬움과 어려움, 즉 현실적 가능성과 현실적 불가능성을 다룰 수 있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탄생이라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암호 기술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당시의 암호학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었다.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확장성 

문제에 더해, 인터넷이 가능케 할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디피-헬만 이전 암호학이 지닌 이러한 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칭키 암호의 한계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암호화 스킴들을 떠올려보자. 1 편에서 다룬 시저 암호와 치환 암호, 그리고 2 편에서 

다룬 원타임패드까지 모두 같은 구조를 따른다. 바로 이들 스킴에는 하나의 비밀키만 존재하며, 송신자가 

암호화할 때와 수신자가 복호화할 때 같은 비밀키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시저 암호에서는 알파벳을 얼마나 

밀지, 치환 암호에서는 치환표, 원타임패드에서는 난수열이 바로 이 비밀키의 역할을 하며,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 모두에 사용된다. 2 차 세계대전 독일군이 사용했던 에니그마를 비롯하여 디피-헬만 이전의 모든 암호화 

스킴이 그러했다. 이러한 암호화 스킴들은 이제 디피-헬만의 공개키 암호와 대비해 대칭키 암호(Symmetric 

Key Encryption)라고 불린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키를 사용하여 대칭적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었다. 

이러한 대칭키 암호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비밀키를 사용해야 하므로, 각 통신 쌍은 사전에 안전하게 

키를 교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A 와 B 가 비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서로 

공유해둔 비밀키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대칭키 암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 가 비밀키를 B 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려 해도, 그 과정 자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유된 비밀키가 필요하다. 결국 문제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도돌이표와 같은 상황이 된다. 

 



결국 당시 비밀키를 교환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다. 직접 만나거나, 신뢰할 만한 제 3 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1970 년대 미국 정부와 군은 COMSEC 이라는 전담 기관을 두고 매일 비밀키를 전달했지만, 

이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방식이었다. 민간이 따라 하기에는 턱없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제 3 자를 통한 전달에는 본질적인 신뢰 문제가 따랐다. 무엇보다 키 교환은 항상 가장 취약한 고리였다. 교환 

과정에서 비밀키가 유출되면, 암호는 그대로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은 분명했다. 예를 들어 𝑛 $n$명이 모두 서로 안전하게 통신하려면 총 !(!#$)
&

개의 서로 다른 

비밀키를 교환하고 관리해야 한다. 게다가 안전성을 위해 비밀키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부담은 더 늘어난다. 결국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확산은 기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탄생이라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시나리오들은 기존 암호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졌다. 예컨대, 온라인에서 새롭게 만난 상대와 비밀 대화를 나누거나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매개체 

없이 안전하게 키를 교환할 수 있을지를 묻는 새로운 종류의 질문이었다. 또한 인증(Authentication)의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내가 받은 메시지가 정말 특정 사람으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기존 

암호학은 이러한 문제에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기존 암호학의 제약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기보다는, 암호 자체의 근본적 한계로 받아들여졌다. 

 

공개키 암호의 등장 

이런 흐름 속에서 암호학의 가능성을 재고하며 기존 고정관념에 도전한 이들이 바로 디피와 헬만이다. 이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 앞에서 대칭키 암호가 맞닥뜨린 한계와 이를 돌파할 방법을 수년에 걸쳐 탐구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공개키 암호(Public Key Cryptography)라는 혁신적인 발상에 도달했다. 이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를 분리(decouple)하는 것이었다. 즉, 암호화와 복호화에 꼭 같은 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 자물쇠에 빗대어 이해할 수 있다.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지만 

열 때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전자식 도어락, 혹은 잠글 때는 약간의 힘만으로 철컥하고 잠기지만 열 때는 열쇠가 

필요한 자물쇠와 같은 구조다. 이 구조를 암호에 적용해보자면, 누구나 공개키(암호화 키)를 이용해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암호화해 보낼 수 있지만 그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응하는 

비밀키(복호화 키)를 가진 수신자뿐인, 이것이 바로 키교환이 필요 없는 공개키 암호시스템(Public Key 

Encryption)이다. 더 나아가, 디피와 헬만은 이 아이디어를 역으로 적용하면 네트워크상의 인증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통찰을 얻었다. 서명은 오직 비밀키를 가진 본인만이 생성할 수 있고, 그 진위는 공개키를 

가진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 서명의 이상적인 대응으로서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의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다. 많은 위대한 발견이 그렇듯, 지금에서야 단순하고 자명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고정관념의 벽에 

가로막혀 그 가능성을 눈치챈 이가 없었다. 

디피와 헬만은 공개키 암호화 스킴의 핵심을 일방향 트랩도어 함수(One-way Trapdoor Function)라는 수학적 

구조로 추상화했다. 이 함수는 입력값을 가지고 출력값을 계산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출력값만 

알고는 원래 입력값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일방향성). 다만 특정한 비밀 정보(trapdoor)를 알고 있으면 

원래 입력값을 쉽게 되찾을 수 있다. 이런 함수의 정의(description)를 공개키로, 트랩도어 정보를 비밀키로 

삼고, 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암호화에, 역함수 계산을 복호화에 대응시키면 곧바로 공개키 암호화 스킴이 

된다. 결국 디피-헬만에게 남은 과제는 안전한 일방향 트랩도어 함수를 설계하는 일뿐이었다. 

 

이산로그 문제 

아쉽게도 디피와 헬만은 자신들이 제시한 공개키 암호라는 비전을 직접 완성하지는 못했다. 공개키 암호라는 

방향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결국 안전한 일방향 트랩도어 함수를 찾아내지는 못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리베스트(Rivest)-샤미르(Shamir)-애들먼(Adleman)이 그 유명한 RSA 공개키 암호화 스킴을 

설계하면서 이를 실현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대신 디피-헬만은 다소 제한된 형태의 

공개키 암호를 구현함으로써 기존 대칭키 암호의 키 분배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키교환 

프로토콜이다. 디피-헬만 키교환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프로토콜의 바탕이 되는 이산로그 

문제(Discrete Logarithm Problem)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산로그 문제는 고정된 소수 𝑞 와 어떤 정수 𝑔 에 대해 랜덤한 ℎ가 주어졌을 때, ℎ ≡ 𝑔'	(mod	𝑞) 를 만족하는, 

즉 ℎ와 𝑔'  가 𝑞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지는 자연수 𝑘를 찾는 문제이다. 이는 ℤ(의 곱셈군(multiplicative group) 

ℤ(×에서 정의된 이산로그 문제이며, 더 일반적으로, 이산로그 문제는 고정된 순환군 (𝐺,×)와 그 생성원 𝑔에 

대해 랜덤한 ℎ = 𝑔'가 주어졌을 때 𝑘를 계산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이산로그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단순한 덧셈군 (ℤ*, +)에서는 자명하다. 하지만, "적절히" 선택된 유한군 𝐺에 대해서는 

이산로그 문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지 못했기에, 

이산로그 문제는 암호학적 난제로 여겨진다. 오늘날에는 타원곡선군이라는 구조에서 정의된 이산로그 

문제가 암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관심 있는 독자는 이철희 박사님의 Horizon 시리즈 <비트코인 속으로 

들어간 타원곡선>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 단순한 문제가 어렵다는 사실(혹은 믿음)이 현대 인터넷 보안의 초석을 이루고 있다. 왜 어렵냐고 묻는다면 

사실 딱히 말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쉽다는 것은 보여주기 쉽지만,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늘 어렵다). 

다만 실수에서의 로그 계산과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림 3]은 

실수에서의 밑 2 로그 함수의 그래프이고, [그림 4]는 mod 65543 에서 밑 2 에 대한 이산로그 값들을 플로팅 한 



것이다. 실수에서 로그 계산이 쉬운 이유는 로그 함수가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몇 번의 시도만으로도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하고 탐색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이산로그 그래프를 보면 

랜덤해 보인다. 몇 개의 값을 시도해 본다고 해서 다른 값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수조사처럼 하나씩 확인하는 것보다 유의미하게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로, 예시에서 사용한 65543 은 실제 암호에서 사용하는 군 𝐺의 최소 크기인 2&+,보다 훨씬 

작다. 실제 암호에서 사용되는 군이라면, 이런 플로팅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이산로그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부딪혀 

어려움을 몸소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다. 심지어 상금(?)이 걸려있는 이산로그 문제들도 있으니, 한 번 직접 

도전해 보시길! 바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Satoshi Nakamoto; ?~?)가 홀연히 사라지면서 15 년 넘게 주인 

없이 묶여있는 코인들이다. 그 양이 최소 100 만 비트코인에 달하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 기준 약 150 조 

원 규모이다. 현재는 상황이 약간 달라졌지만, 초창기 비트코인 거래의 보안은 전적으로 이산로그 문제의 

어려움에 의존했다. 따라서 만약 이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면 이 막대한 양의 코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산로그 문제를 일반적으로 풀 필요는 없고(사실 이는 불가능함이 증명되어 있다),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타원곡선 위의 이산로그만 빠르게 풀 수 있다면 된다. 심지어 모든 인스턴스를 해결할 수 있을 

필요도 없다. 예컨대 비트코인의 첫 채굴 보상에 해당하는 2  [그림 5] 속 문제 인스턴스 하나만 풀어도 

50 비트코인, 시가로 75 억 원가량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순한 산수 문제 하나에 걸려 

 
2 https://btcscan.org/block/000000000019d6689c085ae165831e9348763ae46a2a6c172b3f1b60a8ce26f  

Figure 3 로그함수 𝑙𝑜𝑔!(𝑥)$\log_2(x)$의 그래프 

Figure 4 이산로그 관계식 𝑥 ≡ 2"	(𝑚𝑜𝑑	65543) $x\equiv 

2^y \pmod{65543}$을 만족하는 점들의 그래프 

https://btcscan.org/block/000000000019d6689c085ae165831e934ff763ae46a2a6c172b3f1b60a8ce26f


있는 돈이 리만 가설에 공식적으로 걸린 상금보다도 훨씬 크다. 혹시라도 이 문제를 푼다면, 필자가 소개해 

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길... 농담이다. 다만 이 예시가 전 세계 암호학자들이 이산로그 문제의 어려움에 

얼마나 강력한 확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었으면 한다. 

 

디피-헬만 키교환 프로토콜 

디피와 헬만은 이산로그 문제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도청자가 존재하더라도 안전하게 공유 비밀 키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디피-헬만 키교환(Di8ie-Hellman Key Exchange) 프로토콜이다.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통신 당사자들이 사전에 어떤 비밀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도 공개된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하게 공유 비밀키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키 교환 프로토콜은 기존 대칭키 암호의 키분배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디피-헬만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실로 놀라운 성과이다. 다만, 키교환 프로토콜은 

공개키 암호라는 그들의 원대한 비전과 비교하면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저 공개키 암호는 공개 키만 알면 

언제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키교환 프로토콜은 통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야만 성립한다. 이 때문에 

키교환 과정은 반드시 두 사람이 동시에 온라인 상태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키교환 프로토콜은 그 

과정에서 통신 상대가 실제로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로하다는 미묘한 지점도 존재한다. 

디피-헬만 키 교환 프로토콜은 비교적 간단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앨리스(Alice)와 밥(Bob)이 

안전한 통신을 위해 사전에 키 교환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Figure 5 



1. 공개 파라미터 설정: 먼저 앨리스와 밥은 함께 이산로그 문제가 어려운 소수 𝑞$q$와 생성원 𝑔$g$를 

결정한다.  

2. 개인키 생성: 앨리스와 밥은 각자 무작위로 개인키로 사용할 정수 𝑎$a$와 𝑏$b$를 하나씩 선택한다. 이 

개인키들은 오직 본인들만 알고 있고, 외부에는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 

3. 공개키 교환: 앨리스와 밥은 각자 자신의 공개키 𝐴 ≡ 𝑔-	(mod	𝑞)와 𝐵 ≡ 𝑔.	(mod	𝑞)  를 계산하여 

서로에게 전송한다.  

4. 공유 비밀키 생성: 

• 앨리스는 밥으로부터 받은 공개키 𝐵 $B$를 이용하여 공유 비밀키 𝑠 ≡ 𝐵-	(mod	𝑞)  를 

계산한다. 

• 밥은 앨리스로부터 받은 공개키 𝐴$A$를 이용하여 공유 비밀키 ≡ 𝐴.	(mod	𝑞) 를 계산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앨리스와 밥이 같은 비밀키 𝑠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𝐵- ≡	(𝑔.)- ≡	 (𝑔-). ≡	𝐴.	(mod	𝑞) 

이제 이들의 통신을 관찰하는 도청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도청자는 통신 과정에서 오고 간 𝑞𝑔, 𝐴, 𝐵를 모두 

알 수 있지만, 이산로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𝐴와 𝐵로부터 개인 키 𝑎와 𝑏를 알아낼 수 없다. 따라서 도청자는 

공유 비밀 키 𝑠를 계산할 수 없으며, 앨리스와 밥은 도청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공유 비밀 키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3  

 

암호학의 새로운 방향 

사람들이 디피–헬만을 현대 암호학의 기점으로 꼽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디피–

헬만의 논문은 암호학의 역할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확장했다. 디피–헬만 이전의 암호학은 대칭키 암호화 

스킴이라는 단 하나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디피와 헬만은 기존의 틀을 깨고, 암호학이 지닐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드러냈다. 대칭키를 넘어 공개키 암호화 스킴, 키 교환 프로토콜, 전자서명까지. 

결국 암호학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우리의 미흡한 상상력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암호 설계에서 수학적 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피-헬만 키교환은 계산수론의 난제인 이산로그 문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전 글들에서 언급했던 에드거 앨런 

포의 문장, “인간 지성이 고안한 모든 암호는 결국 인간 지성에 의해 해독될 수밖에 없다.”를 떠올려보면, 인간 

 
3 미리 고백하건대, 여기서 필자는 논리적 오류를 (의도적으로) 범하고 있다. 이 지점은 다음 글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지성이 완전히 새로운 암호를 바닥부터 고안하기보다는, 우주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수학 난제들을 

기반으로 암호를 설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제시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에서 더 

깊이 다룰 예정이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의 의의도 있다. 산업계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긴 했지만, 당시 암호 기술은 주로 군사 및 

첩보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다. 디피와 헬만이 활동하던 미국에서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NSA(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 암호 관련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한 연구자들을 다수 고용했으며, 그 결과물들은 모두 기밀로 처리되어 내부에서만 공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민간에서의 암호 연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했으며, 설사 성과를 

얻더라도 기존 NSA 연구의 재발견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하지만 디피와 헬만은 이런 회의론에 

굴하지 않았고, 비록 재발견일지라도 일부 집단에만 독점된 지식을 세상에 알리는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외로운 싸움 끝에 인류문명사에 획을 그은 디피와 헬만의 집념은 큰 감동을 준다. 

디피와 헬만도 이 지점을 강조하며 논문을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이 논문이, 정부의 독점으로 제약받아 온 암호학이라는 매혹적인 분야에 더 많은 이들이 도전하도록 불씨를 

지피기를 바랍니다. 4" 

다음 글에서는 예고한 대로, 리베스트-샤미르-애들먼이 이후 이들의 이름 이니셜을 따 ‘RSA’라 불리게 된 

최초의 공개키 암호 스킴을 설계하며 디피와 헬만의 비전을 완성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4 “We hope this will inspire others to work in this fascinating area in which participation has been discouraged 
in the recent past by a nearly total government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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